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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수빅 클락 미군기지 피해자를 위한 만원계․
녹색아시아를 위한 만원계 는 녹색연합에서 진행하는 아시아의 환경오염피해자들과 환경운동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모‘ ’

금활동입니다 아무르 표범 네팔의 낭기마을 인도네시아의 오랑우탄 등 여러 주제의 계모임이 만들어져 달마다 모아진. , ,

곗돈을 현지로 보내고 있습니다. 필리핀 수빅클락 미군기지 피해자를 위한 만원계․ 도 그 중의 하나입니다.

년까지 여 년이 넘게 필리핀에 주둔했던 미군이 그곳에 남겨놓은 상처는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무엇보92 100 .

다 엄청난 환경재앙은 기지가 철수한지 수년이 흐른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계속 진행중이며 미군기지가 있는 많은 나라, ,

에 경고가 되고 있습니다 년 피나투보 화산이 폭발하면서 서둘러 미 공군기지가 철수되고 나자 그곳은 화산을 피해 이. 91

주한 난민들의 임시거처가 되었습니다 천막을 치고 우물을 파 생활을 하던 난민들에게 또 다른 불행이 닥쳤습니다 그곳. .

에선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고열에 시달리다 죽거나 멀쩡했던 아이들과 어른들도 병을 앓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기지.

의 땅이 이미 기름과 여러 화학약품에 오염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기지는 폐쇄되었지만 그곳에서 잠시라도 살았던.

이들의 자손들은 계속 백혈병과 뇌성마비 등의 질병을 앓고 있습니다 해군기지가 있던 수빅의 경우엔 기지 안 노동자들.

과 그들의 자녀들에게서 비슷한 피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선박 안에서 일했던 이들의 다수는 폐에서 석면이 발견.

되었고 폐암등의 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 만원계에선 필리핀에서 미군기지 피해자들을 조직하고 의료지원과 피해자들의 권리찾기를 벌이고 있는 단체인 미군

기지정화위원회 사무총장 뮐라 발도나도 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군기지정화위원회는 수 천명에 이르는 피해자들을 일( : ) .

일일 만나며 기록을 만들고 적은 돈을 쪼개어 의료지원 서비스를 하고 유엔에 이 사건을 제소하기 위해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미군기지정화위원회에 만원계는 작지만 꾸준한 지원을 약속.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참여한다면 그 약속은 조금 더 굳건해 질 것입니다. .



만원계에 함께 해 주세요.

당신이 달마다 내는 곗돈은 원금보다 훨씬 더 크게 부풀어

아시아 가난한 이웃들의 희망과 꿈으로 당신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필리핀 전 미군기지 독성오염의 희생자를 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들의 소중한 건강을 지킬 수 있고

미국에게 미군기지를 정화하라고 압박하는 캠페인을 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미군기지 만원계 홈페이지로 들어와 계원이 되시고

달마다 은행에서 만원 이상씩 자동이체 되도록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1 .

계모임에선 필리핀과 꾸준히 연락을 나누며 그동안의 활동소식을 전하고 돈을 송금하는 일을 합니다.

아직은 액수가 많지 않아 송금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몇 달치를 모아 송금하는 실정입니다.

달마다 모이는 곗돈이 많아져 정기적인 송금을 할 수 있다면 미군기지정화위원회가 더 안정적인 활동을 할 수 있

을 것입니다.

여 개의 미군기지가 있고 기지철수와 재배치 문제 환경오염이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한국에서 필리핀의 경100 ,

험은 아주 중요한 정보입니다 필리핀의 미군기지와 환경오염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

자료와 정보를 함께 나누고 필요하시다면 달려가 자세한 설명도 해드리겠습니다.

필리핀 미군기지 상황을 알리는 전시용 판넬도 있습니다.

전시를 하고 작은 모금까지 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연락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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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의 환경 오염 맞서 년째 투쟁10

필리핀인 밀라 발라나도 씨 는 여 년째 한 우물을 파고 있는(52) 10

환경운동가이다 필리핀 내 미군기지인 클라크 공군 기지와 수빅.

해군기지의 환경 문제를 파헤치고 있다 년 전 두 지역 모두. 10 ,

필리핀에 반환되었지만 석면으로 뒤범벅된 죽음의 땅으로 바뀐,

뒤였다 그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기지가 반환된 뒤 두 지역에. ,

서만 백 명이 석면 공해로 사망했고 수빅 지역의 한 병원에서1 25 ,

는 백혈병 진단 건수가 백 건이나 보고되었다 백혈병 환자 가운데 는 어린이였다 이렇게 환경 오염이 심각해도 미3 20 . 80% .

국측은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지난 월 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국제 심포지엄에 참석한 그녀는 환경권이 인권이라는. 9 9

점을 강조했다 년째 미군기지정화위원회의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그녀는 백번 양보하더라도 책임은 미국에게 있다 라. 13 “ ”

고 말했다 용산 기지를 비롯한 미군 기지 반환을 앞두고 있는 녹색연합을 비롯한 국내 환경운동가들은 그녀의 목소리에 귀.

를 기울였다 시사저널 호 사람과 사람. - 8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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